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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견(符堅 338385)은 5호16국의

하나인전진(前秦)의 3대 황제로왕맹

의보좌에힘입어북중국을평정했다

동진 정권을 무너트려 천하를 통일하

기 위해 남하했다가 비수대전에서 대

패한후살해된비운의군주다

그는 전진의 창업주 부건의 조카로

자는 영소다 어려서부터 박학다재하

여제왕의면모를보여주었다 부건이

죽자 2대 황제 부생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다 칭호를 대진천왕으로 연호

를영흥으로바꾸었다 장안에서즉위

한 후 저족 세력을 누르고 한인을 포

함해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 국력신장

을도모했다

한족인 왕맹을 만난 것이야말로 일

생일대의 행운이었다 산동성 창동현

출신의왕맹은보기드문인재였다 첫

만남에서 마치 평생의 벗같은 우의를

느낄수있었다 유비가공명을만난

것 같다는 것이 왕맹에 대한 첫인상

이었다 왕맹을 중서시랑으로 발탁해

내정개혁을보좌토록했다

그는왕맹을중서령 경조윤으로승

진시켰다 왕맹은 개혁 성향의 중승

등강등과협심해장안의질서를회복

하는데 노력했다 태학을 정비 학문

을장려하고농경을활발히일으켰다

수리시설의 보완 군정의 개선 등도

착실히 이루어졌다 370년 전연을 공

격해낙양에서이기고업을공략해멸

망시키고선비족4만호를장안으로이

주시켜국력을강화하였다 전량을멸

하여감숙지방을장악하고내몽골남

부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372년 승려

순도를 시켜 고구려에 불경과 불상을

보내불교를전파했다

그는민생을깊이걱정한군주였다

어느해 크게 가뭄이 들자 음식의 가

짓수를줄이고음악을철폐했다 왕후

이하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지

방 관리들에게 지시해 효도 공손 청

렴 정직 문학에 정통한 인재를 천거

토록 했다 천거된 자를 살펴 적임자

일경우천거한사람에게상을내리고

적임자가 아닐 경우 죄로 다스렸다

이에사회기강이바로잡혔다

전진과 전연은 북중국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두 나라였다 북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전연을 평정해야

했다 왕맹의 건의에 따라 낙양과 형

양을차지한후수도업으로진격하는

작전을채택했다 결국전연은멸망했

다 연의오왕인모용수가투항하려하

자 왕맹은 반대했다 모용수 부자는

비유하면 용과 범 같아서 길들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일찍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건의했으나 부견은 그

들을받아들였다 후일그는비수대전

에서 패한 후 모용수 등이 등을 돌려

요장에게 살해되었다 왕맹의 선견지

명을잘보여주는대목이다

375년 왕맹이죽었다온몸을다해

국사에전념했다가병을얻은것이다

죽음을앞두고다음과같이상소를올

렸다 동진이비록 강남의후미진곳

에있으나정통성을갖고있고상하가

안정되고 화합한다 신이 죽은 뒤에

원컨대동진을도모하지마라 선비족

과 강국은 우리의 원수다 끝까지 우

환이 될 것이다 부견은 하늘은 내

가천하를하나로평정하는것을원치

않은 것인가 어찌 빨리 빼앗아가는

가고한탄했다

그는 왕맹의 유지를 어기고 대군을

동원해 383년동진을공격했다 남정

하여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383년 8월보병 60만명과

기병 27만명을 이끌고 장안을 출발했

다 동진군은 재상 사안의 조카인 사

현과황충이지휘했다 전진군의좌충

수로 천하의 결전이라는 비수대전은

동진의승리로끝났다 부견의남정은

승려 도안 부융 등의 반대에 부딪쳤

다 태자 부선도간했으나 천하의 대

사를 풋내기가 어찌 알것이냐고 일

소에 부쳤다 장안으로 도망쳐 온 그

에게 선비족 모용부의 반란이 기다리

고 있었다 장안에서 쫓겨난 후 오장

산으로도망갔다 강족의요장이오장

산을 포위하고 전국의 옥새를 요구했

다 그는 감히 천자에게 강요하다니

옥새는 이미 동진으로 보냈다 줄 수

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신평현의

절에서 목졸려 죽었다 향년 48세였

다 선명후암(先明後暗) 처음에는 밝

았으나 나중에는 어리석게 됐다는 뜻

이다 그의 치세는 왕맹의 보좌로 처

음에는 화려했지만 말로는 지극히 비

참했다

전진의명군부견

����

�����	


비수대전패배비극이된 천하통일꿈

<초당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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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신경써야중국 또 스모그 기승

중국에 올겨울 들어 수도권과 북부 지

방을중심으로불청객인스모그가기승을

부리고있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北

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등 수도권

과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랴

오닝(遼寧) 등 7개성(省)급지역이지난주

말 사이 극심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로따지면 60여곳에서한꺼번에스모

그가발생한것이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중국은 환경보

호부를 중심으로 60여개 도시가 한꺼번에

1급 긴급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바오딩(保定)시 등 9개 도

시는 최고등급인 스모그 적색경보를 발령

했고베이징과톈진등24개도시도최고등

급바로아래인주황색 경보를발령했다

중국환경당국은스모그가극심했던허

베이 산둥 등 4개 지역에 단속반을 파견

오염 유발 기업 10여 곳과 긴급대응 체계

를제대로운용하지않고있는지방정부를

대거적발했다고통신은전했다

환경부는앞으로도각지의환경보호조

치를면밀히감시할것이라고경고했다

주말내이어진극심한스모그로공항이

폐쇄되고고속도로가통제되는등피해도

잇따랐다적색경보가발효된쓰촨성청두

(成都)의 청두솽류(雙流)국제공항은가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이날 오전 1시30분

부터 10시간가량폐쇄됐다

신화통신은 공항이 폐쇄되면서 40여편

의항공편이이륙하지못했고 승객 2만여

명이공항에발이묶였다고전했다

산둥성 칭인(靑銀) 고속도로에서는 스

모그로 11개 구간에서 7인승 이상 차량과

위험화물을 실은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

다 산둥지역 현지언론인 누중망(魯中網)

에따르면이지역의가시거리는200m 심

한곳은 50m로떨어졌다

후난성에서도 27개현시의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떨어지면서 후난성 내 고속

도로 5개구간이일시통제됐다

한편 5일들어서는베이징과톈진등수

도권 스모그는 다소 완화됐지만 허난 산

둥 등 주변 지역의 경우 PM 25(지름 25

㎛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300400

㎍㎥까지치솟았다

베이징은 6일부터 또다시 스모그가 찾

아와 78일이돼서야대기질이다소 호

전될것으로예보됐다

중국에서는지난달이후전국적으로모

두 난방이 시작되면서 스모그 발생 빈도

도 부쩍 잦아지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

로대기오염원인 석탄난방시설 교체작업

이시작됐지만여전히석탄난방이상당한

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연합뉴스

중앙정부의권한을강화하는헌법개정

을묻는이탈리아국민투표가부결로결론

나면서 취약한 이탈리아 은행들이 줄도

산에내몰려글로벌금융위기를촉발하는

것아니냐는우려가고개를들고있다

마테오렌치총리가사퇴를선언함에따

라내년상반기조기총선까지 과도정부가

통치하게되면막대한부실채권으로 도산

위기에몰린이탈리아은행에직격탄이예

상되기때문이다

이에더해내년상반기조기총선에서개

헌안반대운동의선봉에섰던포퓰리즘성

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과 반(反)이민반

유럽연합(EU)을 주장하는 극우 북부리그

(NL)의영향력이확대되면이탈리아가유

로존을 떠나는 이탈렉시트(Italexit)가

현실화하면서세계경제에더큰후폭풍을

몰고올수있을것으로우려되고있다

5일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로 결론

나 정치권이 힘을 잃게 되면서 한창 증자

와부실채권재조정에나선이탈리아은행

권은도산위기에내몰리게됐다

당장가장취약한고리로지목되는이탈

리아 3위 은행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데 시에나(BM�

PS)는 연말까지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50억 유로의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

를완료할수있을지미지수다

이탈리아은행의부실대출액수는모두

3600억 유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4배 폭증해 국내총생산(GDP)

의 17%에이른다 연합뉴스

극심한스모그로지난 4일청두솽류(雙流) 국제공항이이날오전 1시30분부터 10시간

가량폐쇄돼승객2만여명의발이묶였다 연합뉴스

60개 도시 스모그동시발생

中당국 1급 긴급대응돌입

한국미세먼지피해여파

성탄절을앞두고산타클로스분장을소재로한행사가세계곳곳에서열리고있다 5일(한국시간) 영국런던에서오르몬드가병원이자선기금마련을위해연산타달리기대회(왼

쪽)에는시민2000명이참가했고폴란드그단스크시에서는산타들이오토바이행진을했다오른쪽은일본도쿄선샤인아쿠아리움에서잠수사가공연을하는모습 연합뉴스

달리고오토바이타고잠수하고개성만점지구촌산타들

이탈리아개헌부결출렁이는세계금융

은행줄도산EU 탈퇴우려


